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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기관별 세계 경제 전망은?

    ★ 2017년 기관별 세계 경제 전망은?

•중국 수입 위축 
•보호무역주의 심화 
•기업투자 부진 
•저금리 기조로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기업투자 부진 
•달러 강세 
•신흥국 수요 약화 
•인구 고령화 

•기업투자 부진 
•내수부진 
•브렉시트 등으로 교역 감소 
•난민 이슈

•경제구조전환

    (내수 � 소비중심 재편) 
•비금융권 기업부채 증가 
•부동산 과열

•엔화 강세 
•글로벌 경기 둔화 
•인구 고령화 

• 주요국 재정확대 
•원자재 가격안정 등으로 개선 전망

•임금상승 및 고용시장 개선  
•재정부양책

•소비회복 
•노동시장 여건 개선

•외환보유액 충분

•  공공지출 확대 등  재정여력   
충분

•소비세 인상연기

•재정부양책

•기업이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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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세계은행 : 시장환율 기준(세계는 구매력평가 기준), IMF 등은 구매력평가 기준 환율 사용     2) IMF(’16.10월), OECD(’16.11월), WorldBank(’16.6월), 아시아개발은행(’16.9월)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용 / 한국경제연구원 “기관별 세계 경제전망” 자료 인용

'17년, 세계 경제 전망! 
회복 or 장기 침체, 어떻게 진행될까?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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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각 기관별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 인용

★ 각 기관의 2017년 경제 부문별 전망과 요인은?

★ 국제 유가 전망은?

Deutsche Bank(10.3일) JP Morgan(10.1일)Barclays Capital(10.2일) Citi(9.28일)
2016년 2016년2016년 2016년2017년 2017년2017년 2017년

주   1) 한국은행(’10.10월), KDI(’16.12월), 국회예산정책처(’16.9월), LG경제연구원(’16.10월), 산업연구원(’16.11월), 한국경제연구원(’16.9월), 현대경제연구원(’16.9월) 
     발표자료. 2) 각 기관별 전망 시기가 상이한 관계로 전망의 주요 전제 조건들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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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55.857.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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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신흥국 경기 급락, 
중국경제 불안 등이 변수

•  세계교역량 둔화 및 수출 
경쟁력 약화로 수출 낮은 
증가세 유지

•  제조업 가동률 하락으로 
설비투자 회복세 제한

•   인구구조변화 및 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실업률 
소폭 상승

•  유가  반등으로  소득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구조 조정 여파 등 
민간소비 위축

•  건설투자는 기저효과와 
건설 규제 등으로 크게 
둔화

•  세계  경제의  완만한 
개선,  유가  상승  효과 
등으로 수출 소폭 개선

•  대내외적으로  미국 
신정부 정책기조 및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둔화폭 
확대 가능성

•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으로 수출 
회복력 둔화

•  주택 공급과잉 우려로 신규 
분양 감소 

•  기업수익 악화로 고용 둔화

•  저유가 효과 축소로 가계의 
소비여력 축소

•  생산가능인구 감소 첫해로 
생산과 소비 활력 약화

•  국제유가 상승, 달러화 
강세 및 엔화 강보합세로 
수출 여건 개선

•  최저임금 상승, 소비심리 
개선 

•  고용시장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 등으로 
소비 개선은 제약

•  부동산 과잉 공급, 가계 
부채 관리 등 건설투자 위축

•  대내외 수요부진, 산업 
구조조정, 내수경기 침체 

경 제 성 장 률

민 간 소 비

건 설 투 자

설 비 투 자

통관수출증가율

통관수입증가율

실 업 률

주요 기관별 

2016년 VS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OECD

2.6%

2016년 2017년

2.7%

한국경제연구원

2016년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2.6%

2016년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2017년

2.7% 2.7%

산업연구원

2016년 2017년

2.7%

LG경제연구원

2.2%

2.2%

2016년 2017년

2.5%

2.5%

2.5%

2.3%

한국개발연구원

2.4%
2.6%

2016년 2017년

한국은행

2.8%

2016년 2017년

2.7%

 

한국개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요 인

2017년 우리나라 경제전망, 
기관별 비교하기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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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단위 ($/b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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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을 이용한 충남지역의 소득, 자산, 부채를 알아보고자 함

 충남지역 표본은 4.5%, 평균 가구원수는 2.9명, 가구주 연령은 54.4세로 조사됨(2015년기준)

•부채는 동기간 39.8% 증가하며 전국 평균 13.4%를 웃도는 수치

• 대부분의 부채는 금융부채로 신용과 가계대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33.3% 증가하였고, 최근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가 63.2%로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높은 증가세를 보임

충남지역 자산과 부채의 변동성

최근 4년간 충남지역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의 변화

충남의 경상소득, 자산, 부채 현황

경상소득

4,386만원 자산

29,758 만원

부채

4,718만원

충청
남도

•   자산은 ’12년 대비 19.3% 증가하였으며 실물자산은 18.4%, 금융자산은 22.7% 증가
• 동기간 경상소득 증가 21.3%에 못 미치는 수준

24,934
만원

금융

    자산

19,349

5,585

실물자산

29,758
만원

금융

    자산

22,904

6,854

실물자산

3,376 만원

부 채

4,718 만원

부 채

725 만원
(21.5%)

임대보증금

1,183 만원
(25.1%)

2,651만원
(78.5%)

금융부채

3,535만원
(74.9%)

금융부채

2012년

2015년

(  )안 수치는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면,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실물자산 대비 세부 부채별로 비교하면, 금융부채 비율은 전체 자산대비 부채 비율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실물자산  
대비 임대보증금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015년 충남의 임대보증금 부채의 실물자산 대비 임대보증금 비율은 2015년 전국 16개시도 중 서울(11.8%)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비수도권 평균(4.3%)보다는 높게 나타남

13.5 13.7

3.7

16.6 17.2

4.3

16.2 16.1

4.6

15.9 15.4

5.2

2012 2013 2014 2015

  부채 / 자산             금융부채 / 실물자산            임대보증금 / 실물자산

• 2015년 전국 16개시도 중 충남의  
경상소득은 9위!, 자산은 5위!,  
부채는 7위! 기록

• 경상소득은 인천, 부산 / 자산과 부채

는 인접한 대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 서울은 경상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8배인데 반해 충남은 1.1배로  
전국 평균 수준

임대보증금

2012년 2015년

충남 사람들의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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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4,000

130 5,000

140 6,000

150 7,000

160 8,000

110 3,000

100 2,000

90 1,000

80

'06.1월 '08.1월 '09.1월 '11.1월 '12.1월 '13.1월 '14.1월 '15.1월5월 5월 5월 5월 5월9월 9월 9월'10.1월5월 5월 5월9월 9월 9월 9월 9월5월 5월9월 9월'07.1월

●  아산과 천안지역의 개발 호재로 2008년 3분기까지 거래 실절 및 가격 상승이 이어졌으나 외환 위기 이후   
실거래 가격은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남

●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아파트 거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 거래 비수기인 12월에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10월과 11월 가을철 분양권

거래 이후 매매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    또한 최근에는 천안아산지역의 개발과 도청이전으로 인한 홍성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

매매와 분양권 중심의 아파트 거래  

아산신도시 개발 호재 등 아파트 가격지수 상승 

천안, 아산, 홍성지역 거래 증가 분양권 거래 등 전반적인 거래 위축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세 주춤 

기존 아파트 물량 거래로 미분양주택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은 미흡 / 2011년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  

6.9

34.4
20.8

58.7 75.3

79.2

기타
기타

매매 매매분양권

분양권

3.9

3.2

17.7 33.3 63.8매매분양권

3.0

상승국면 유지, 최근 들어 정체 

3월, 6,811 

12월, 6,038  

12월, 5,326 

12월, 7,062 

2월, 5,244 

아산지역 분양권 
거래 집중

비수기 아파트 매매 
거래 활발 

기타

매매

분양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2006.1=100   (아파트 거래현황, 동(호)수)

기타

자료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아파트 거래현황

(%) (%)

(%)
(%)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거래현황으로 본 
충남지역 부동산 시장 10년 !! 체험하기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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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2016년 Economic 프리즘 2월호

  충남의 체류외국인수는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인 
존중도의 응답은 30%에도 못미치는 수준

충남지역 체류 외국인 현황

체류자격별 현황

●  충남의 체류 외국인수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54,568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

●취업활동을 제외하면 결혼이민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중 92% 이상이 여성이며  남성은 소수에 불과

●  천안, 아산 지역에 전체 체류외국인의 54.8%가 거주

●  바다가 인접한 지역은 선원취업, 농촌지역은 결혼 
이민자,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취업활동이  
주목적

●  유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학교가 밀집된 아산과 천안지

역이 우세하나 공주, 서산, 금산 지역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 kosis(통계청), 체류 외국인 통계(2014년)

총  
 54,568명

33,687명

20,881명

체류외국인수

남자 여자

총  
 7,856명

649명

7,297명

결혼이민자수

남자 여자

비전문 및 방문 등 취업활동 결혼 이민자 거주 및 동거

62.0 % 11.6 % 8.2 %

영주 유학 기타

6.2 % 5.4 % 6.6 %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서천군

   선원취업           결혼이민자           비전문취업   

     유학           과반이상 분포

지역별 분포 특성

체류외국인의 연령별  지역별 분포 사회조사로 알아본 존중도 척도

●  체류외국인의 주 체류 목적이 취업활동이나 결혼 이민자

임을 감안할 때 20~30대의 젊은층이 대다수를 차지 
●  외국인에 대한 사회인식은, 결혼귀화자·이민자 보다 외국

인 노동자의 존중도가 낮음

●  외국인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외국인  존중에  대한  
인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지속적인 교육, 개선 
노력으로 점진적 인식개선이 필요

연령별 현황

결혼귀화자, 이민자 - 존중도 평균점수 5점

비존중(0점)

비존중(0점)

존중(10점)

존중(10점)

총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54,568 명

1,891 명

20,037 명

16,369 명

8,953 명

6,065 명

1,072 명

134 명

47 명

자료 : kosis(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성별/연령별 등록 외국인수

보통

42.3%

비존중

33.9%

존중

23.6%

무응답

0.2%

4.83점

비존중

29.5%

존중

26.8% 보통

43.5%

무응답

0.2%

5점

자료 : kosis(통계청), 충청남도, 충청남도사회조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외국인노동자 - 존중도 평균점수 4.83점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자와 아직 
제자리 걸음인 인권의식, 충남의 현황은?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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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2016년 Economic 프리즘 2월호

 0~4% : 계룡, 태안      5~8% : 천안, 공주, 아산, 당진, 서천, 홍성

 9% 이상 : 보령, 서산, 논산, 금산

시군구별 다문화가정 분포 현황

다문화 가정 국적별 비율 

시군구별 다문화가정 국적별 현황

다문화가정의 소득과 연령별 분포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서천군

●  국적별 비교를 보면 아산, 홍성, 보령, 부여, 계룡은 ‘중국’, 예산, 청양, 금산은 ‘베트남’, 태안, 서천은  ‘필리핀’이 우세

●  서산, 천안, 서천의 경우 국적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

●  충남지역 다문화가정의 소득 분포는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200~300만원 미만, 300~400미만 順         

●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젊은 층 보다는 40-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고, 연령에 비해 소득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남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9.0%
14.1%

16.7%

38.5%

21.5%

●   충남의 다문화 가정의 국적은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보령,  
서산, 논산, 금산은 분포 비율이 

     9%대로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분포가 높음 연령별 분포 현황 가구 소득별 현황

무음답 0.9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18.2

33.3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
서천군

27.3

27.6
32.1

42.9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서천군

45.5

47.1

57.1

57.1

42.9

당진시

천안시

서산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서천군

43.8

47.1

63.2

      중  국  인

      필  리  핀

      베  트  남

       기      타

아산시

서산시

 

중
국38.5%

 
베
트
남

 28.1%
필리

핀 11.9
%

기
타

 2
0.

6%

17.6%

25.3%

29.7%
11.0%

9.9%

6.6%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정, 
얼마나 알고 있나요?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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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2016년 Economic 프리즘 3월호

90

94

92

96

98

100

90

94

92

96

98

100

90

94

92

96

98

100

72.5 

2015년2011년

70.8 

-1.7

고등학교 ⇨ 대학교

99.7 99.8 
+0.1

중학교 ⇨ 고등학교

2015년2011년

 진학률 - 특정 등급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비율

 산정방법 - 상급학교 입학자 / 하급학교 졸업자수 X 100 
 중학교, 고등학교의 진학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대학교의 진학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취학률 - 어떤 등급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자격이 있는 적령아동수에 대하여 실제로 취학하고 있는 학생 수의 비율

 산정방법 - 해당연령층의 재적 학생수 / 적령아동수 X 100
 초등학교의 경우 90% 후반대, 중학교의 경우 90% 중후반대, 고등학교의 경우 90% 초중반대를 유지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단위 : 명

2011년
2012년

2014년
2013년

2015년

교원 수 

취학률 / 진학률

  2015년도의 경우 이례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이 소폭 감소하

였으나, 전반적으로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이 향상 됨

초등학생

99
. 1

2012 2013 2014 20152011

98
. 6

97
. 2

 

96
. 4

 98
. 5

중학생

96
. 7

2012 2013 2014 20152011

96
. 1

96
. 397
. 7

96
. 2

 

고등학생

2015년

99.90
2011년

99.9 

초등학교 ⇨ 중학교

초등
학생

180,623
181,435

182,672
181,585

182,658

110,658
111,004

113,349
112,690

111,247
중학생

131,083
132,953

134,488
133,414

134,999
고등
학생

 ※ 단위 : 명

17.3
16.3

14.9
15.3

14.9
초
등
학
생

2011 2012 2013 2014 2015

17.3 16.7
15.216

14.3
중
학
생

2011 2012 2013 2014 2015

14.8 14.4 13.714.2 13.2고
등
학
생

2011 2012 2013 2014 2015

92
. 6

93
. 6

93
. 5

93
. 7

 

2012 2013 2014 20152011

91
. 9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추세

2011

2012

2013

2014

2015

25.5

24.3

23.2

22.8

22.6

초등학생

2011

2012

2013

2014

2015

33.1

32.5

31.9

30.9

30.0

고등학교

2011

2012

2013

2014

2015

33.0

32.4

31.7

30.5

28.9

중학교

낮은 출산율로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학교 

수는 점차 증가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낮아지는 바, 전반적인 교육 환경의 질이 

향상됨

(만명)

300

200

100

0

3,
13

2,
47

7

1,
91

0,
57

2

1,
94

3,
79

8 2,
78

4,
00

0

2,
72

8,
50

9

2,
71

4,
61

0

1,
58

5,
95

1

1,
78

8,
26

6

1,
71

7,
91

1

1,
83

9,
37

2

1,
80

4,
18

9

2,
95

1,
99

5

1,
84

9,
09

4

1,
92

0,
08

7

1,
89

3,
30

3

2011 2012 2013 2014 2015
  

학교 수       증가추세

학생 수      감소추세

학급당 학생 수       감소추세

(개)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5,
88

2 

5,
89

5

5,
93

4

5,
97

8

3,
20

4

2,
34

43,
18

6

2,
32

6

5,
91

3

3,
17

3

2,
32

2

3,
15

3

3,
16

2

2,
30

3

2,
28

2

2011 2012 2013 2014 201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요 부문별 교육현황, 
교육통계로 알아보자!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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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 명

 ※ 단위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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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2016년 Economic 프리즘 3월호

자료 : 교육청(교육통계), 통계청(사교육비 총액), 통계청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청(학교급별 / 과목별 사교육비)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의 성적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하위 20% 이내31~60% 61~80%11~30%상위 10% 이내

16.825.5 21.729.231.6

충남의 월평균 사교육비

학생 성적별 사교육비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일반교과

예체능

 대도시일수록 사교육비가 많고, 대도시와 이외지역의 사교육비 격차는 일반교과에서 뚜렷한 양상을 보임

5.0

5.7

17.1

21.7

대도시 이외 지역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서울, 광역시

  일반교과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논술             예체능 - 취미, 교양

 ※ 단위 : 만원

 ※ 단위 : 만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교급별 사교육비 금액은 중학교가 가장 많으며, 초등학교, 고등학교 順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하는데도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
      ⇨ 소수의 자녀에게 교육이 집중되는 현상 때문

증가

추세

30

25

20

1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3 2014 2015

(만원)

27

26
. 7

23
. 2

22
. 3 23 23
. 6

사교육비, 
얼마나 지출하고 있을까요?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52

201,266

190,395

185,960
182,297

178,346

지속적

감소

2011 2012 2013 2014 2015

210000

200000

190000

180000

170000

160000

150000

(억원)

1

2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은?

3

4

5

23
. 2

27

23
. 1

27
. 5

충남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대비 전체적으로 낮음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과의  
격차가 미미하나, 중학교 
이후부터 급격히 커짐

0

10

5

15

25

20

30

전국 충남

27.5

(만원)

21.6
23.1

19.9

10.7

23.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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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2016년 Economic 프리즘 4월호

•직장이동은 보통 1~2회 정도 경험하고 3회 이상 빈번한 이동도 10명 중 3.5명이 경험함

•평균재직기간은 남자는 6.8년, 여자는 4.5년이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으로 갈수록 성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남

•                          여자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노력도 근로여건 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만족 
한다는 응답이 35%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지표보다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비중이 10.8%로 다소 높게 나타남

기타 만족도 

충남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이직을 할까?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할까?

2014년2013년평균 직장이직횟수    

※ 자료 - 통계청, 충청남도 사회조사, 직장이직 횟수 및 평균 재직기간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근로여건 만족도(13세 이상 인구), 2015년 기준

※ 단위 (회)

1-2년 3-4년 5-9년 10년 이상 무응답

전체

보
통

 49 .0 %
만족

 39.
2 
%

모르겠다 0.6%
불만족 11.2%

남성

보
통

 48 .9 %
만족

 39.
7 
%

모르겠다 0.6%
불만족 10.8%

여성

보
통

 49 .2 %
만족

 38.
4 
%

모르겠다 0.6%
불만족 11.8%직

장
내 

인
간 

관
계

남성

 

 

 

 

보
통

 48 .4 %
만족

 34.
5 
%

모르겠다 9.4%
불만족 7.6%

여성

 

 

 

보
통

 44 .3 %
만족

 35.
9 
%

모르겠다 13.3%

불만족 6.6%

직
장
내 

성
희
롱 

방
지
노
력

전체

만족
 35 %

보
통

 46 .9 %

불만족 7.3%

모르겠다 10.8%

2.27

2.4 2.37

2.25

2.45

2.32

남자전체 여자

여자

12.2%
0.8%

34.3% 
24.4%

28.3%

남자

25.2%

1.3%
23.6% 

26.1%
23.9%

전체

20.8%

1.1%

27.2% 

25.5%
25.4%

충남 사람들의 직업선택 & 근로여건 만족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53

충남 사람들이 직업 선택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충남의 근로여건 만족도! 한눈에 알아보기

양적측면 만족도 질적측면 만족도

근로여건 전반적 만족도

 ※ 단위 :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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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대학진학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1.9% 높음 
(20대 중후반의 경우 69.1%로 가장 높음)

※2014년 기준

    여자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이후 남자를 역전하여 최근 그 격차가 7%p를 넘어서고 있지만 고용률은 남자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임

  전체 15~54세 기혼여성 5명중 1명은 경력단절, 비취업자여성 2명 중 1명이 이에 해당

    최근에는 일한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는 초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을 하지만 결혼 및 출산 또는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 
시장에서 퇴장하여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현상이 심화됨

남성

71.4%

여성

49.5%

경력단절여성

21.8%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 비취업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

5.0

0.0

10.0

2014. 4. 2015. 4.

(천명)

0

200

600

400

800

1000

결혼

822
757

임신·출산

436
501

육아

627
614

자녀교육

93 80

가족돌봄

162 101

경력단절 사유 현황

 결혼 : 75만 7천명 (전년 대비 6만 5천명 )  임신, 출산 : 50만 1천명 (전년 대비 6만 5천명 )  육아 : 61만 4천명 (전년 대비 1만 3천명 )

       우리나라 여성은 10~20년 미만의 경력단절기간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주로 20~30대 결혼·출산 등으로 단기간 일을  
그만둔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보다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남

충남은 전국보다 높으며, 산업 
특성상 남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울산을 제외한 전국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

'98년 '02년 '10년'00년 '08년'04년 '12년'06년 '14년

60.0

80.0

70.0

90.0

74.6%

67.6%

남성 여성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고용률

경력단절여성 현황(2015.4)

20.8%
서울

23.8%
경기

22.8%
대전

18.3%
전남

22.4%
광주

20.8%
경남

23.5%
충남

21.6%
경북

19.5%
부산

31.7%
울산

18.4%
강원도

53.8%
942만명 382만명

205만명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4세

3.5명

3.7명

1.5명

0.8명

※10명 중 명 기준
(천명)

30.0

25.0

20.0

15.0 11.0%
13.9%

24.3%

13.8%

25.3%

11.6%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전국 3위!

21.8%
전국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경력단절기간 현황

연령별 경력단절 현황

사회통계로 살펴본 
국내 경력단절 및 여성고용 현황은?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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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바라보는 지역인재’ 

바야흐로 국경과 지역을 넘어 인재전쟁·두뇌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의 확보 여부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과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나 지역의 경제구조가 기술 
집약형·지식경제로의  전환과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라  
고급인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인재들의 행렬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매년 비수도권 대졸자의 약 30%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특히 충남은 66%의 대졸자가 수도권 
으로 유출되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인재들의 수도

권 빨대현상으로 충남을 포함한 많은 지방에서는 고급인력  
부족과 일자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구인·구직의 미스매치)에 직면해 있다. 지방의 미래가 
밝지  않은  이유다. 왜  지역인재들은 수도권만 바라보는  
걸까?

‘충남, 고(高)유인역량 · 저(低)양성역량의 

역외인재 의존형’

지역이 인재를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다른 지역 인재를 자석과 같이 빨아들이는 유인환경을 
구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내에서 교육 및 능력개발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충남의 인재확보 종합역량(유인+양성)은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아 16개 광역시도 중 5위를 차지했다. 결코 나쁜 성적

표는 아니다. 하지만 인재의 유인역량과 양성역량 간 불균

형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외인재 유인역량은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한 반면, 역내인재 양성역량

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9위에 머물렀다

는 점이다. 이로 인해 충남의 인재확보역량 유형은 전국에

서 유일하게 ‘역외인재 의존형’으로 분류됐다. 충남은 지

역인재의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떠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역외 
인재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경제성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충남이  언제까지고  지역성장을  지속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만약 충남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산업이  
경기침체에 직면했다고 가정하면 과연 역외인재를 지금처럼 
유인할 수 있을까? 

‘충남이 인재를 유인 · 양성하려면’ 

본 연구의 결과, 관용성이 넘쳐흐르고 기술수준이 높은  
지역이 고학력자·창의인재·R&D인재·지식기반산업인재 
등의 고급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충남이 관용성 확충 방안으로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지역’을  
지정 및 운영하고, 향후 충남의 산업발전전략과 부합하는 외

국인 유입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특구 신설’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더불어 R&D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R&D인력에게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유치와 
기업체의 R&D기능을 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인재들은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즐기고, 
이들 활동이 한정된 구역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므로 직장과 
거주지, 배움과 놀이가 복합된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주·학·유  일체형의 혁신지구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과 같은 역외인재 
의존형은 역내인재의 효율적인 양성을 통해 인재 비교우위형 
으로 이동 가능하다. 충남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재의 수급상황을 사전에 감지,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재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의 위기관리 구축도 검토 대상이다. 

키위새는 날개가 있어도 퇴화해 날지 못한다. 굳이 날지 
않아도 먹이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서식지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충남도 일자리를 찾아오는 역외인재들에게 안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저자 _ 산업연구원 허문구

➊ 관용성 확충 

➋ 기술수준 향상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지원

혁신활동 강화로 산업구조 고도화 도모
기업 R&D기능 역내 유치 

지역의 산업발전전략과 
부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인재조기경보시스템

인재수급

사전감지

대응

미래유망산업

인재육성

‌���‌�����������‌��‌��������������� ➌ 혁신지구 조성 및 

유형별 인재 조기경보

시스템개발

직 · 주 · 학 · 유 
일체형 혁신지구

거주지(주)

직장(직)

배움(학)

놀이(유)

66.1%

전국 1위

21.4%

전국 평균의
1/2수준

대졸자 수도권 유출률 대졸자 잔존율

“인재 비교우위형”“인재 비교우위형”“인재 비교우위형”

(고)인재유인/(저)역내인재양성역량

(고)인재유인/(고)역내인재양성역량

“역외인재 의존형”
충남은

“역외인재 의존형”
충남은

“역외인재 의존형”

인재확보 종합역량
전국 5위  

역내인재

양성역량

전국 9위

역외인재 
유인역량

전국 3위

※자료 : 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3년)

기업 입

지

지출확대

지
역
경
제
활
성
화

인
재

 집
적 지역

일
자
리

 창
출

인재는 
지역성장의 

동력원

충남지역 인재확보역량과 정책과제
인재가 찾아오고 머무는 지역으로 변모하려면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55 인재를 둘러싼 두뇌전쟁! 
충남이 인재를 유인·양성하려면?

수도권으로 Go! Go! 지역내 인재유출 High                                                                        인재와 기업입지·고용·지역성장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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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OLED’

IHS 2016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1,274억불이었으며, OLED의 성장에 따라 2022년

에는 1,487억불이 전망되고 있다. LCD 시장은 OLED의 가격

경쟁력 상승 및 수요 증가로 축소된 반면, OLED 비중은 ‘15년 

10%에서 ’22년 25%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최근 디스플레이 수급 및 가격 동향’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중국 업체들의 지속적인 생산라인 

증설은 수급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6년 

공급과잉 수준을 살펴보면 1분기에는 26%, 2분기에는 2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015년 중국 생산라인 증가는 32인치와 같은 특정 패널에만 

집중되었으나, 올해부터는 40인치 이상 패널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높은 공급과잉은 하반기에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IHS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디스플레이 공급과잉 수준이 3분기 8%, 4분기 6%까지 개선 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진 영향을 받은 대만 이노룩스의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영향도 공급과잉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는 수급개선에 따른 LCD 패널가격 회복세가 기대된다. 

비록 이번 LCD의 수급개선은 공급변수에 의해 시작됐지만 

최근 중국,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55, 65인치 대형 TV 판매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은 수요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된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분석’

LCD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중이나 중국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 중에 있다. 중국은 ‘10년 세계 LCD 시장 

점유율 4.1%에서 ’15년 15.5%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44.8%에서 39.2%로 하락하였다. 2015년 글로벌 OLED 시장은 

한국이 96.2%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형 

OLED 및 초기단계인 대형 OLED 시장 모두 우리가 주도

중이며, 특히 대형 OLED 시장의 선점을 통한 주도권 확

보가 중요하다. OLED는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

세대 디스플레이 구현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경쟁국에

서도 맹렬히 추격 중인 상황이다.

‘신산업 OLED의 중요성’

OLED는 ICT 융합을 통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OLED만이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건축, 광고, 자동차 

등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5년간 연

평균 21.4% 성장률로 시장 규모 확대가 전망된다. OLED 

TV의 대중화 및 Head Up Display, 스마트와치, 자동차용 등 

신시장에 대한 OLED 침투율이 2015년10%에서 2020년

22%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책 제언’

디스플레이가 신시장을 개척·창조할 수 있도록 중간재 기

능을 넘어서는 성장 한계 극복이 필요하다. OLED 기술

을 이용하여 구부릴 수 있고(Flexible), 말 수 있고(Rollable), 

접을 수 있는(Foldable), 그리고 투명한(Transparent) 디스플

레이가 대표적이다. 진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은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

가야 한다. 

또한, 패널산업 대비 R&D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기술경

쟁력에서 열세인 후방산업(소재·장비)의 석·박사급 고급 인

력양성 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조기 창출할 수 있는 핵

심 장비·부품소재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후방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저자 _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지원팀장 김현진

최근 디스플레이산업 현황과 정책 제언

※ 단위 (%)

➊  타산업과의 
융복합

➋  후방산업의 
고급 인력양성

                                   ➌  핵심장비·부품소재 
기술력 확보

중국의 성장, 주요 국가별 LCD 시장 점유율                                                       

중국

대만

한국

• 2016년 하반기 공급과잉 완화
① 공급측면 :  대만지진으로 이노룩스 가동률 일시 하락          
② 수요측면 : 중국·북미시장 TV 수요 증가  

LCD 패널가격 회복세 기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신시장에 대한 OLED 침투율

향후 5년간 연평균 

21.4% 성장률 전망!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주소  

’15.4Q ’16.1Q ’16.2Q ’16.3Q ’16.4Q ’17.2Q’17.1Q

17%

26%

21%

8% 6%

24%

20%

LCD 1,137억불

OLED  132억불

LCD 1,105억불

OLED  378억불

1,274억불

1,487억불

2015년

2022년

2015년 2020년

10 %
22%

4.1

32.7

44.8

11.5
5.2

31.4

45.6

13.5
8.7

28
31.5 31.4

27.4

38.7 38.0 39.2

47.5

15.5

’10년’10년 ’11년’11년 ’12년’12년 ’13년’13년 ’14년’14년 ’15년’15년

89.7

96.1
94.7

96.2
94.2

80.5

※자료 : IHS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56 지역의 성장 동력,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는?

디스플레이 수급과 가격 동향

세계시장을 이끄는 “OLED”                                                                     신산업 OLED 시장의 확대

⦿ 세계시장을 이끄는 “OLED”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시장 점유율                                

 한국의 주도권 확보! OLED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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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말 이후 국제유가 70% 이상 하락’ 

  2014년 중반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에서 머물던 국제

유가는 미국의 셰일혁명 쇼크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설상가상으로 OPEC 산유국간 생산량 합의 불발과 美 

달러화 강세가 겹치면서 올해 초 배럴당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은 제조단

가 절감, 석유제품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뿐만 아

니라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유가 변동이 세계경제에 미치

는 영향은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능가하는 것

으로 평가된다. 이는 유가급락에 따라 원유 수출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당초 기대만큼 원유 수입국의 수입수요가 증가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국제유가 하락은 우리 수출에 어

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8.0% 감소, 충남지

역 수출은 3.1% 증가’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한 수출단가 하락,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축소와 수입대체 진전 등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석유제품(MTI 133, -37.0%), 합성수지

(MTI 214, -15.1%) 등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역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671.2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충남 

지역의 수출이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원유 

수입국으로 이뤄지고 품목별로는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

을 적게 받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무선통신

기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유가 영향 적은 충남 수출,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국제유가라는 외생

변수에 충남지역의 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대다수의 제조업 시설이 석유제품을 동력으

로 사용하고 있기에 저유가는 제품 생산에 따른 비용절

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충남 지역의 수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수출 부진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중국·미국·베트남과 같은 주요 교역국

의 경제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수출 성적이 결정될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 품목과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양날

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중

국과 홍콩 수출에 전체 수출의 59.6%가 집중되어 있어 중

국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충남지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충남지역은 중화권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충남 지역 소재 석유·화학제품 수

출 기업들은 최근의 나프타(납사)-원유 마진 확대로 확

보된 현금자산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화학제품 생산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저자 _ 국제무역연구원 류승민

➊  충남의 주요 수출국 = 원유 수입국

➋    충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국제유가에 부침이 적은 수출 구조

                                   ➌  직격타를 맞은 석유제품도 호주·미국·인도 등으로 수출이 증가

2015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충남의 수출은 3.1% 증가! 국제유가 영향 미미

※ 충남 수출이 직면한 과제는?

  • 중국경기 침체 우려 → 미국·베트남·인도 등 수출 다변화 노력

  • 원재료와 가공제품간의 영업이익에 Focus → 생산단가 영향이 적은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 확대 

유가제품의 생산단가

- 자동차 
- 무선통신기기

- 자동차부품                      
- 반도체 

- 반도체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무선통신기기                      
- 합성수지 

- 무선통신기기 
- 반도체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기구부품 미국 베트남중국

• 주요 국제유가 변동요인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41.2 40.5

   원유 수출국의 수입수요는 감소 
      원유 수입국의 수입 수요는 제자리걸음!

원유 
재고 수준 

미 셰일 업계의 
생산동향

달러화 
가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플라스틱제품석유제품 합성수지화학제품

40.3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 
충남지역 수출은?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57 인재를 둘러싼 두뇌전쟁! 
충남이 인재를 유인·양성하려면?

1 2016년 주요 기관의 평균 국제유가 전망과 요인

3 충남의 수출 증가 요인은?

2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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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

동행지수는 123.3로 전월대비 0.3% 하락
순환변동치 97.8로 전월대비 0.5p 하락

선행지수는 122.0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순환변동치 99.7로 전월과 동일

•     비농가취업자수

•    산업생산지수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판매전력량

•     수출액

•    수 입액

•  신규구인인원(충남) 
•  제조업재고순환지표(충남) 
•  비제조업자금사정_실적(충남) 
•  주가지수(KRX_Semicon) 
•  반도체수출입물가비율(전국) 
•  자본재수입액(충남)

•  제조업중간재출하지수(충남)

선
행

지
수 구성지표 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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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지
수 구성지표 6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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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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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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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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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재

고
순
환

 지
표

 제
조업중간재출하

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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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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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생
산

지수
             전력 판

매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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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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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액             수입액

0.1

-0.2 -2.0

고용

생산

소비
대외

0.2

“현재 경기는 다소 위축”

“향후 경기는 주춤”

국내총생산을 나타내는 GDP, 국민소득(GNP)

기업활동의 실적, 계획, 동향 등에 대해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지수화 하는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지출 저축, 부채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묻는 CSI(소비자동향지수) 

 그 외 주가지수 등 경기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들을 들 수 있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범위가 좁아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판단하기 어려움

단점

※ 경기종합지수란,

경제 전체의 경기 동향을 쉽게 관측하고 예측하기 위해 

주요 경제부분별 대표적인 지표를 종합하여 매월 산출한 

지수로 경기변동의 국면, 전환점, 속도 및 진폭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됨.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와 

향후 경기에 대한 예측인 선행지수, 과거 경기를 재차 

확인하는 후행지수로 이루어짐.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 확장, 하락하면 경기 수축을 나타내고,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 함

’13.3월

통계작성 
변경승인

’15.4월

선행지수 개발
변경승인

’09.4월

통계작성 
수정승인

’00.7월

동행지수
통계작성 승인

GDP/GNP BSI CSI 주가지수

확장국면

순환주기

수축국면

정점

저점 저점

추세수준

①회복기 ③수축기
진폭

③후퇴기②확장기

충남의 경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58

1

3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2016년 4월 충남경기종합지수 동향은?

1 충남경기종합지수 현황은?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발표!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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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조선·반도체 등 부진 지속,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증가세 전환 

2016년 12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하락 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주요 산업 대부분이 주력수출 시장인 신흥시장 수요부진, 
중국업체 경쟁력 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전망되나 전년동기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락세는 
다소 둔화될 예상이다. 

업종별로는 조선, 반도체 등 대부분 업종에서 부진이 
지속되나,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철강 등은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조선은 상선인도 물량의 지속적 감소, 
고가 해양플랜트의 계약 취소 및 연기 등이 이어져 전년동기 
대비 11.8% 감소가 예상된다. 소재산업군은 석유화학, 
정유, 섬유 등이 감소세를 지속하며 철강은 국제가격 및 
신흥국 수요 회복으로 전년동기 2.5% 상승이 전망된다. 
디스플레이는 공급 축소, OLED 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중국 성장 둔화, 수요감소 및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수율상승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면서 10.1%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된다. 

내수 : 대부분 감소 추세 속 IT기기, 정유 등은 
소폭 증가

내수는 대부분 산업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기기, 
음식료, 정유 등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 올림픽 
특수로 가전,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가 소폭상승예상 
되며 정유는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증가, 음식료는 
가공식품시장 확대 등으로 증가할 예상이다. 

반면 소비심리 위축,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일반기계, 조선, 
섬유 등의 내수가 부진하고 이러한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자동차는 수요 진작책으로 시행되었던 개별 소비세 인하가 
하반기 종료되면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 전반적 부진 속, 조선과 반도체 특히 큰 폭 
감소

하반기 생산은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한국 제조업을 대표 
하는 조선, 반도체 등의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은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수주 부진 영향으로, 반도체는 
수급 조절을 위한 D램 생산 축소, 해외 현지생산 확대 등의 
요인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자동차는 생산을 견인 
해오던 내수가 감소세 전환이 예상되면서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유는  수출선  다변화와  수출물량 
증가 등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3.6% 증가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수출회복, OLED 생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할  전망이나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 대부분 하락하나 소비재 산업은 증가 예상

12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4% 
하락이 예상되며 전방산업 생산 부진으로 소재산업군의 
하락이 4.3%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도 소비재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양극화되고 있는 소비 
패턴에서 기인한다. 가전은 구매여력 부족으로 중저가 제품 
선호가 늘어나고 중국 가전업체의 국내 진출 확대, 해외생산 
제품  역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정보통신기기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스마트폰 부품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수입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AS 부품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 _ 산업연구원 김경유

 선진권 혼조세, 개도권 침체로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저성장 체제 지속 + 중국 등 신흥시장 리스크 

  저유가 기조가 다소 완화되는 것은 긍정적 요인이나 신흥시장 경기회복은 다소 시간이 필요

주 : 1)  전망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    -10% 이하,    -5~10%,     -5~0% ,    0~5%,     5~10%,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수출 :   신흥시장의 경기침체 지속,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내 할부판매 비용 증가

내수 :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선수요 실현
자동차

수출 :   글로벌 공급과잉 기조 지속 
           ≒ 국제가격 회복, 신흥국의 수요 회복 

내수 : 기저효과 > 건설용 철강소비 증가
철강

수출 :   중국의 자급률 상승, 중동업체 등 

           경쟁력 상승 < 수출단가 상승  = 낙폭둔화 

내수 :   전방산업(자동차, 가전 등)의 생산 부진, 범용

제품 생산 감소(석유제품)

석유화학

수출 :   중국 성장 둔화·현지생산 증가, 수율

상승으로 인한 가격하락

내수 :      반도체 수요 견인 제품의 부진 > 
           웨어러블디바이스, IoT 등 신산업 수요 

성장

반도체

수출 :   일본업체 생산중단, 중국의 생산수율 
부진 등 공급 축소와 OLED 수요 증가

내수 :    OLED 스마트폰 판매 확대, 대형 UHD 
TV 가격 인하로 수요 증가

디스
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반도체

정유

디스플레이

 수출   수입   생산   내수 증가요인 /  감소요인

2016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 전망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59 2016년 하반기, 
충남의 주력산업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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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충남으로 귀농한 사람은 1,390명으로 ’13년  대비 23.8% 증가하였지만 함께 귀농을 선택한  가족은  

많지 않아요.

  ’�15년 귀농인들이 선호한 충남 도내 지역은 태안, 금산, 서산, 보령이고, 여전히 인기지역이지만 ’13년 보다 

논산, 부여, 공주로의 귀농은 줄었어요.

  아, 귀농인들이 농업에만 종사 하냐고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지만 1/4 정도는 다른 일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귀농인의 65%(’13년 56.2%)가 본인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임차 가구 

수는 줄어들었어요. 재배작물은 특용·논벼·과수 등 주요 농작물과 함께 채소나 콩도 재배를 한답니다.

1,390명 816명 2,206명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청양군

공주시

계룡시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

서산시태안군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청양군

공주시

계룡시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금산군

서산시태안군 천안시
14위13위

4위

15위

1위

3위10위

2위

12위

8위

5위

11위

7위

6위9위 14위12위

7위

15위

5위

2위13위

4위

6위

8위

9위

11위

9위

3위
1위

�   충남으로 귀농한 사람들은 50-60대가 가장 많고, 많은 분들이 혼자서 가구를 형성하였어요.(’15년)

  귀농전 거주 지역을 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었는데 인근 대도시인 대전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62%

6%

24%

8%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13년

87.4
% (982명)

12.6% 

(141명)

'15년

8
6
.3

%  (1,200명)

13.7% 

(190명)

서울
28.4%

부산
1.1%

전북
1.8%

인천
12.3%

경기도
31.6%

대전
21.0%

충청
남도

전업

74.1%

겸업

25.9%

30대 이하10.6%

40대27.5%

50대42.5%

60대17.2%

70대 이상2.2%

20152013

284가구 253가구

376가구

182가구

188가구
특용 논벼

채소

과수

두류

자경 일부임차 임차

총 재배가구는 852가구(중복)농지 경영형태 현황

56.2%
65.0%

11.7%
6.9%

32.1% 28.1%

9%

46%

7%

13%

25%

38%

18%

8%8%

28%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동반가구원의 연령분포

동반가구원수 귀농가구원수

귀농인 연령별 분포

귀농인수

가구원수별 비율

2013년 선호지역 2015년 선호지역

     ’ 15.1월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귀농인 개념을 바탕으로 작성된  
행정 자료 기반의 통계

    귀농인이란, 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지역으로 이동하고, 농업경영체등록 명부, 농지

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함

'15년 
귀농 선호지역 
전국 4위

새로운 귀농인 통계, 
충남은 어떠한가?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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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낙관적 경기전망으로 설비투자 활성화’  

최근 한국 석유화학산업에 대하여 상반된 시각들이 공존 

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업종으로 거론되는가 하면, 상반기 

실적도 좋고 하반기 전망도 양호한 업종이라는 발표도 

나온다. 또 중장기적으로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미래가 어둡 

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대형 설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중기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업계의 산업경기 전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석유화학의 호황은 2017년경 완만하게 

하향세로 바뀌겠지만 큰 어려움 없는 조정 수준이고, 

1~2년의 조정기간을 거쳐 다시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위축되었던 설비투자가 다시 활발 

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거시 환경 변수나 경쟁구도 

변화를 볼 때,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를 예상보다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적지 않다.

‘경기 불확실, 유가, 중국기업 급성장 등 리스크 

요인 산재’ 

첫째, 수요성장이 기대에 못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매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석유화학 수요 성장도 예상에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리스크다. 가스 및 

석탄 기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유가는 제품 

수요 위축과 상대 원가경쟁력 약화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중국시장의 자급화가 석유화학 전제품으로 확산되는 

것과, 또 중국 석유화학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갖는 제품들이 

이제는 범용뿐만 아니라 기능성제품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번째 리스크는 최근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석유화학 설비투자 검토 및 추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검토 계획들 중 과반수 정도만 추진되어도 중장기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섯번째는 중국의 석탄화학처럼, 미국과 중동 등 산유국 

에서 천연가스나 원유에서 직접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공정의 상업화가 검토되고 있다. 경쟁구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 

‘낙관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방안 준비 필요’

향후 이런 리스크 요인이 석유화학산업 경기에 어떤 양상 

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기업 스스로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형 설비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하면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 제품 품질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현재 상황은 다른 장치산업 대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이 우호적인 현 시점이 

향후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위기를 준비 

할 수 있는 적기다. 중요한 것은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는 

사업의 객관적 상황과 리스크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공유 

하면서, 충분한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 

으로는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체질을 구축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변화를 주도 

해야 할 것이다. 

저자 _ LG경제연구원 임지수

★ 업계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한 한국 석유화학 기업의 과제는?

신중한 
투자 결정

재무건정성과 
안정성 엄격한 관리

“수요 성장”  

•낮아진 세계경제성장률         
•일시적 경기 위축? vs 한단계 낮아진 균형성장수준? 

“유가 상승”   
•고유가 환경은 한 국 석유화학기업에겐 부정적

•       중기 균형 유가 배럴당 50~60달러! 산유국 경기

    침체·정치 불안정, 세계적인 석유개발 투자 감소 
    등으로 예상보다 빠른 고유가 시대 진입 가능성 존재

“중국 시장”          
•성장의 기반이자 핵심 경쟁력 중 하나      
•최근 석유화학제품 9개 품목의 순수입 감소, 
    중국 자급체제 제품은 수출시장의 경쟁자     

“공급 과잉”  
•중국, 중동, 동남아 등 에틸렌 설비 투자 계획 확정 
    또는 검토

★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Four risk

One. Two. 

Three. Four. 

★ 석유화학산업 전망! 구조조정 대상 VS 장밋빛 미래?!

중국발 공급 과잉 설비투자 위축 → 중기 공급부족 현상

 긍정적 긍정적부정적부정적

•우호적 환경이 악화될 경우를 냉철하게 분석, 판단      선제적 대응 준비

제품/품질 
고도화 추진

★ 석유화학산업 경기싸이클 : 단기 전망은?

• 높은 요구 수익성으로  
    설비투자 결정 지연

2014

2017

2019

호
경기
호
경기

경기조
정

경기조
정

•가벼운 경기 조정

•원료설비 보유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영실적 상승

       신규 설비 투자 검토·진행 활발

석유화학 경기 낙관적 전망을 경계하는 이유
석유화학산업, 미래 리스크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61 석유화학산업, 
리스크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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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2016년 Economic 프리즘 8월호

      청년층은 ’09년 수준,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실업률은 상승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50세 이상 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

    16개 시도 중 청년층과 노년층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중장년층은 다소 높은 수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볼때, 청년층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됨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0

9

8

7

6

5

4

3

2

1

0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청년층 실업률 

12위

청년층 실업률 

12위

중장년층 실업률

 5위

중장년층 실업률

 5위

노년층 실업률 

10위

노년층 실업률 

10위

비경제활동인구 (통학, 가사, 육아제외, 천명)

139139
38.1%

192192

2008년 2015년

경제활동인구 (천명)

996996
24.3%

1,2381,238

2008년 2015년

7.6

5.6

8.0

5.4

8.7 8.3 8.2

2.0
2.4 2.4

2.1

1.51.5

2.2

2.6

0.5

16개  시·도  중

※’15년 기준
※ 경기가 둔화될 때, 노동시장 2가지 효과
① 실망노동자 (실업자 중 구직을 포기하며 비경활인구로 분류) 와 
② 부가노동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던 가구원의 일부가 취업활동에 나서는 것) 효과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    연령별 구분 기준  : 청년층(15세~29세), 중장년층(30세~39세), 노년층(60세 이상)

최근 충남의 연령별 실업률 추이는?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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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임대주택 재고현황!  ’14년 최저, ’15년 반등

 ’1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실적은? 총 1,105호

 ’15년 충남지역 임대주택 건설공급은 12,583호, 천안과 아산, 홍성지역에 집중된 분포

 최근 급격히 늘어난 미분양주택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주택 공급(%)

민간부문의 규모별 미분양주택 현황(호, 7월 기준)

최근 트랜드가 반영된 중소형 위주의 주택공급(%)

※ 단위 : 호

※ 단위 : 호

※ 단위 - 전국 : 십호, 충남 : 호

시군구별 전체 미분양주택 분포(%, 7월 기준)

 60m2 이하  60~85m2  85m2 초과

80

180
163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홍성군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36.23.8
9.1

11.1

4.6

6.1
3.6

6.7

17.3

15.1 2 3 16.14 35 56 67 78 9 10 11 12 2 4

2,199
3,475

5,537

9,065

7,452
8,644

전국

충남

133,495 134,167 131,137
139,923 145,951 148,742

161,622
170,872

193,769

82,546 90,211 93,604 92,650
80,249 82,945 84,403

71,674 82,440

’07년 말 ’15년 말’14년 말’13년 말’11년 말 ’12년 말’10년 말’09년 말’08년 말

공공임대

국민임대

1,536호

공공분양

행복주택

224호

민간임대

공공임대

880호

민간분양

민간임대

16,919호  2016년 충남의 아파트 공급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19,559호

19,186호
(전국비중 5.0%) 

19,559호
(전국비중 4.7%) 1.9% 

2015년 7월 말 2016년 7월 말

60~85m2 이하

6,937
 60m2 이하 1,281

 85m2 초과  426

인천 17,478
강원 4,760서울 79,294

경기 97,273

충남 12,583
경북 4,729

대전 4,918

세종 7,100

경남 13,307

전북 5,703
대구 11,722

울산 4,624

부산 28,384

충북 6,980

광주 5,848 
전남 6,377

5

20

220
2,602

47

63

10

2

1,471 1,2981

87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홍성군

공주시

보령시

태안군

금산군

계룡시

논산시

5년 임대 10년 임대

LH  

130호

민간  

288호

LH  

-

민간  

687호

천안시 34.7%

아산시 

12.1%

1,967호
2,590호

1,240호

6,786호

홍성군 37.3%

당진시 13.9%

60~85m2 이하

55.1

 85~135m2 이하 14.8 

 135m2 초과  6.9 

 40m2 이하  8.0 

 40~50m2 이하 15.1 

단    독 20.7 

연    립  3.7 

다가구  4.2 
다세대  3.9 아파트

67.6

전체 준공 후

※ 자료 - 국토교통부  

제주 2,693

충남지역 아파트 및 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현황은?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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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튜닝산업 비활성화 원인은?

 튜닝활성화의 기대효과(2020년)

인력규모

4만명 

* 보수적 가정을 통한 시장규모(경제성장률, 부품시장 성장, 1.5조원) + 정책효과 등 튜닝시장 성장가능성이 반영된 기대효과

※자료 :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2014.6.17., 관계부처 합동) 
대전충남지역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발제자료 인용

   실질적인 해결방안

시장규모

4조원

정확한 
문제인식 부재

난무하는 협회, 
정부와 일선의 연계 부족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 및 
실적 위주의 전시 행정

적극적인 
추진의지 부족

 건전한 튜닝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연계산업과의 활성화

  - 모터스포츠 등과의 연계 산업 발굴

  -   보편화된 안정성 높은 튜닝부품 생
산으로 수익성 고려

한국형 모델 개발

  -   튜닝사, 우수 튜닝업 제도, 대학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 원천기술을 가진 강소기업 육성

친환경 튜닝산업

  -   친환경, 자율주행, 커넥티드 등  융합형 
미래 자동차의 맞춤형 튜닝산업

  - 고연비, 고안전, 고효율 지향

정책의 신뢰성 회복

  - 컨트롤 타워 구축, 강력한 포지티브 정책 전환

  - 간편한 인증제도 도입
  - 국가의 관리감독, 민간차원의 추진

  - 중앙정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정보 공유

 튜닝의 정의 및 분류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 

     전체 자동차 시장 대비 미미한 수준

 우리나라 튜닝 동호회 회원수 증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 수요 꾸준한 증가

 세계 튜닝시장 규모는?

•  (빌드업) 특수장치 부착, 구조변경 (튠업) 엔진·주행 장치 변경 
    (드레스업) 외형변경, 악세사리 부착

•(제작자 튜닝) 소비자의 옵션 주문에 따른 튜닝

분류 : 목적에 따라 빌드업·듄업·드레스업 듀닝, 주체에 따라 소비자·제작자 튜닝

100조원
(’12년 기준), 
연평균 5%씩 

성장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규모의 1.6% 수준

30조원 수준
(’12년 기준) 0.5조원

(’12년 기준)

2만 5천명
(’08년)

5만 6천명
(’14년 5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35조원 23조원 17조원 14조원

2배 이상

 증가

정 의 :        자동차의 성능향상이나 외관단장을 위한 구조·장치 변경 

             또는 부착물 추가(자동차관리법 제2조)

최근 대전·충남지역의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튜닝산업! 현황과 미래는?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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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충남 현황은?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65

충남지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은? ’15년 총 투자액은 4천 7백억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

국가전략기술 투자현황은? 총 2,573억원

연구개발인력(명) 연구개발조직(개)

※ 자료 :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 활동현황  

•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총 투자액(18조 2천억원) 중 대전이 5조 4천억원으로 전체 30%를 차지, 충남은 전국 17개시도 중 2.6% 비중을 
나타내며 10위

•  ICT융합 신산업 창출(43.5%)·미래성장동력 확충(29.3%)가     
 대부분을 차지

4,669 4,665

4,007

4,662

23.7%

- 0.1%- 0.1%

- 14.1%- 14.1%

16.3%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북

16.3%

강원

1.5%서울

20.1%

경기

14.4%

충남

2.6%

충북

2.7%

경남

5.2%

연구개발인력 연구원

전체 
22,828 전체 

16,472여성  
4,140 여성  

2,321

대학

25

공공
연구
기관

24기업체

1,239 기타

미래유망신기술(6T) 투자는? 총 2,667억원

•ET(33.5%)·BT(27.1%)·IT(25.7%)를 차지

충남지역 연구개발인력 및 조직 현황(2014년 기준)

•전국대비 연구개발인력(연구원)의 비중은 전체 3.8%, 여성은 2.9% 수준  /  연구개발조직은 전체 1,288곳으로 기업체가 96.2%를 차지

목적별로 보면, 전년대비 보건환경(14.9%) · 우주(14.0%) · 국방(7.0) · 경제발전(6.2) 순으로 증가

보건환경

239백억원
국방

254백억원
우주

51백억원
경제발전

821백억원

대전

30.0%

IT

685

BT

724ET

893

NT

286
CT, 31
ST, 48

미래성장
동력확충

755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320
걱정없는
안전사회구축

197
건강장수 
시대구현

182

ICT융합
신산업창출

1118

’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는 전년대비 투자액 7.0% 증가, 과제수 1.8% 증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주도,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이 그 뒤를 이음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 부처별 투자 비중(2015년 기준)

42

50 51
53 54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485
1,591

1,691
1,764

1,887

투자액(백억원) 과제수(천건)

미래창조과학부

34.3%

기타

20.6%

산업통상
자원부

18.2%

중소기업청

5.2%

방위사업청

13.0%

교육부

8.7%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분야의 투자 비중 증가

’15년 미래유망신기술(6T) 투자는 전년대비 9.5% 증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투자액 증가율(7.0%)보다 높음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추이  6T 연구개발비(2015년, 백억원)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49.2
43.8 43.8

41.5 41.2

30.7
33.8 34.1

36.3 38.4

20.1
22.4 22.1 22.3

20.4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 6T란, NT(나노기술), BT(생명공학기술), ET(에너지환경기술), ST(우주항공기술), IT(정보기술), CT(문화기술)

ET

239

BT

330

IT

334NT, 80

CT, 18

ST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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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수출 주력품목 부진으로 수출비중 하락

우리  수출은  세계경제  저성장과  유가하락  등으로 

지난해 8% 감소한데 이어 올해 1~8월에 8.8% 감소하면서 

부진이 심화 되었다. 충남 수출은 지난해 3.1% 증가, 올해 

1~8월에는  4.1%  감소로  전체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1.4%에서 2015년 12.7%, 2016년 들어 12.9%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 수출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온 결과 10대 주력품목이 충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력품목의 수출이 오히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충남 전체 수출에서의 10대 주력품목 수출비중이 2016년 

1~8월에는  89.3%로  하락했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제품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 되고 있으며, 평판디스플레이(2016년 

1~8월 수출증가율 –25.1%)와 석유제품(-15.6%), 자동차(-

12.4%)는 두 자리 수의 수출 감소를 기록하면서 수출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충남 10대 수출품목의 우리나라 수출비중은 하락, 

세계시장 비중은 상승

충남  10대  수출품목의  우리나라  수출규모(2015년 

기준)는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석유제품  순이다.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10대 품목 비중은 

2011년 67.2%에서 2014년 68.2%로 상승했으나,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비중 축소에 따라 

2015년에는 66%미만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전 세계시장에서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큰 폭으로 

수출비중이 하락했던 석유제품을 제외한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의 비중 확대에 힘입어 10대 품목의 

합계 수출 비중은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10대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 소폭 하락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석유제품이 

5% 이상을 기록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10대 품목의 

우리나라 점유율을 보면 반도체, 일반기계, 컴퓨터 등은 

상승, 나머지 7개 품목의 점유율은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10대 품목의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하락했다. 특히, 중국은 13대 

전 품목에서 점유율 상승을 가져오며, 우리의 주력 품목을 

계속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품목의 수출경쟁 치열해져

세계시장에서 한·일 및 한·중, 한·미 간 10대 품목 수출 

경합도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10대 품목 중 

8개 품목에서 한·일 간 수출경합도가 상승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철강제품 등 4개 품목은 한·일, 

한·중, 한·미 간 경합도가 심화되었다.

수출 주력품목의 업그레이드와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주력품목의 수출감소가 상당부분 수요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앞으로 수요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및 충남 수출의 회복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주력 제조업 내에서 새로운 수출상품을 

발굴하고 현재의 주력산업과 제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제조업의 스마트(Smart)化,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시너지(Synergy), 소비재 수출 확대, GVC 활용, 혁신과 구조개혁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저자 _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충남의 10대 주력품목 수출 동향(MTI 3~4단위 기준,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우리나라 10대 주력품목의 대세계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p)

10대 주력품목의 수출경쟁 점점 치열해져(2011년대비 2015년 수출경합도 비교)

•충남 10대 주력품목 올 1~8월까지 수출액은 37,025백만불

•충남 전체 수출에서 10대 주력품목의 수출비중은 지난해 90%에 육박하였으나 올해 1~8월까지 89.3%로 하락

•「한-일」 수출경합도 : 컴퓨터를 제외한 9개 품목의 수출경합도 상승 특히, 자동차부품 수출경쟁 심화

•「한-중」 수출경합도 :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경합도 상승 이어 일반기계, 반도체, 석유제품 경쟁도 상승

•「한-미」 수출경합도 : 자동차·자동차부품, 컴퓨터, 일반기계, 철강제품 수출경쟁 심화

11.8 12.1

6.3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        컴퓨터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제품

-25.1

-1.1 -2.0

-15.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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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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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

7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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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액 증감률

•반도체(0.51)
•일반기계(0.08)
•컴퓨터(0.02)

•평판디스플레이(-4.73) 
•무선통신기기(-0.95)
•자동차(-0.52), 자동차부품(-0.05)
•석유제품(-0.42), 석유화학(-0.21)
•철강제품(-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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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제품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컴퓨터

충남지역 주력품목의 수출경쟁력 국제비교와 시사점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중, 한·일, 한·미 간 경쟁심화와 함께  충남 10대 
수출품목의 韓 세계시장 점유율 소폭 하락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66 충남 10대 주력품목의  
중국·일본·미국과의 수출경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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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인 자동차도 재편 및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닛산은 경영부진에 빠진 미쓰비시자동차에 34%를 출자 한다.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의 제휴 동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핵심 개발인력의 교류 확대, ② 신기술자원의 공유를 

통해  자동운전이나  커넥티드  카  개발  등  신기술  개발 

부담을 상호 경감, ③ 경자동차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④ 

동남아시아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구, ⑤ 환경대응차 개발에 

대한 협력이 필요, ⑥ 생산거점을 공유, ⑦ 플랫폼이나 부품의 

공통화를 통해 개발·조달 비용을 경감하고 규모의 경제 이점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2년 연속 2조엔 이상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도요타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위기의식을 갖고 향후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자동운전 등의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요타는 

TNGA(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TNGA는 부품의 공통화 외에 복수 차종의 전사적 

최적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개별 차종의 차별화/고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특히 자동운전 기술과 관련하여 

AI(인공지능) 분야에 향후 5년간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016년 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AI 관련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샤프 대만회사에 인수, 르네사스도 관제 구조조정 

추진’

샤프는 2015년 4-12월 결산에서 1,083억엔의 당기손실을 

기록한 후 대만기업인 홍하이에 인수되었다. 세계적인 액정 

시황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액정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샤프가 이를 견뎌낼 수 있을지, 홍하이가 샤프를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는 주무 기관인 산업혁신기구와 감독 관청인 경산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시바, 히다치는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추구’

도시바는 원전과 반도체가 부진을 보이고 있다. 동사는 

백색가전, PC, 의료기기 사업분야를 매각하는 등 대규모 구조 

조정을 통해 2016년도에는 종래의 백화점식 종합전기(電機) 

메이커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향후 도시바는 주력인 에너지, 

반도체, 사회인프라의 3개 부문을 각각 에너지시스템솔루션社, 

스토리지&디바이스솔루션社, 인프라시스템솔루션社로, 

또한 이들을 지원할 인더스트리얼 ICT솔루션社 등 4개 

컴퍼니체제로  재편할  방침이다.  냉장고  등  백색가전은 

보유주식 대부분을 중국기업(미데아)에 매각할 방침이다. 

PC사업 분야에서는 이미 소니에 CMOS센서를 매각한 바 

있으며, 채산이 맞지 않는 분야를 타사와의 경영통합 등을 

통해서  과감히  정리할  예정이다.  의료사업을  담당하는 

도시바메디컬시스템즈를 캐논에 6,655억엔에 매각함으로써 

동사의 자기자본비율을 15%로 높일 계획이다. 2017년 3월말 

그룹의 종업원 수를 18만 3,000명으로 2015년 동월에 비해 3만 

4,000명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이익률이 5%에 미달하는 

사업은 철수하거나 재편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히다치는 성장률 감소를 탈피하기 위해 저수익사업 분야 

에서의 철수뿐만 아니라 비핵심사업의 정리를 통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 히다치물류가 SG홀딩스에, 

히다치캐피탈이  三菱UFJ파이낸셜  그룹에  보유  주식의 

대부분을 매각한 것은 비핵심 사업분야의 정리 차원에서였다. 

히다치의 CEO는 비핵심 부분의 정리로 인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동사는 핵심사업 강화를 위해 M&A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본고는 산업연구원의 월간산업경제(2016년 중) 해외산업이슈 코너에 
필자가 게재한 것들을 본고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        

   저자 _ 산업연구원 사공 목

 도요타의 위기의식   “TNGA(Toyata New Global Architecture) 시스템”으로 에너지·환경문제 등 새로운 문제에 대응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에 34% 출자!

개발인력 교류

AI(인공지능)

10억달러 투자

동남아 진출협력

복수차종의 전사적 
최적시스템 구축

환경대응차 개발경자동차분야 협력 생산거점 공유신기술 자원공유

개별 차종의

차별화/고급화

플랫폼&부품의 공통화

부품의 
공통화

 선택과 집중, “히다치”

집중 투자   

사회이노베이션 중전기

매각 & 통합 

하드디스크 구동장치 반도체 중소형 액정사업캐피탈물류

 인수합병,  “샤프”                & “홍하이”                     

 관제 재편, “르네사스”  

홍하이 
4,980억엔 
출자

2015.3월 
4.7만명 → 2.1만명 구조조정

불황인 
액정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샤프 & 홍하이”의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  

 협력체계 구축

 

전기전자산업

인수조건

샤프의 
독립성

고유

브랜드

사용

사업의

일체성과

고용유지

기술유출

방지

•2013년 산업혁신기구 1,383억엔 출자 •2016년 9월 미국 인터실에 인수•2010. 4월 르네사스 출범

3년간 적자 3,451억엔

아베노믹스 2기의 일본 전기전자 및 자동차업체,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박차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67 일본 자동차 & 전기전자산업의 구조조정,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동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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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1
십억원

21,093
백만불  

  충남지역 산업단지 전체 생산액과 수출액은?

  총 고용인원은? 약 13만명

108개 43개

농공단지 일반산단 국가산단

5개(3%)

52개
(35%)

94개
(62%)

※ 자료 : 충남넷, 산업단지분기별 통계(2016.2분기 기준),

산업입지 정보시스템(2016년 6월 기준)

 총 151개의 산업단지 중 108개는 조성완료 43개는 조성 중으로 현재진행 중

33천명

97천명

  산업용지 65,556천m2, 

      전국 5번째로 많은 면적을 소유

(비중, %)

14.6

12.5

11.3

10.3

9.1

8.3

5.6

3.8

3.6

3.4

2.3

2.1

2.0

0.8

0.3

0.1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충남

울산

전북

충북

대전

대구

부산

강원

광주

인천

세종

서울

제주

9.9%, 전국 5위 

10
138
39
1,633

11
399
1,347
3,485

6
409
89
1,209

16
2,123
164
4,704

13
506
517
2,959

2
83
0.15
647

6
939
561
3,995

11
1,769
57
4,764

2
23
0.60
192

6
56
0.63
627

6
483
38
1,695

홍성군

보령시

청양군
공주시

계룡시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예산군

태안군

금산군

아산시

서산시

천안시

당진시

16
4,405
2,059
7,801

14
9,384
2,261
14,548

18
18,163
11,089
36,637

14
7,232
2,871
45,158

북부권

전체 생산액의 
85.0% 차지

   산업단지수(개)   

    생산액(십억원)

    수출액(백만불)    

      고용(명)

범례    

충남지역 산업단지 일반현황과 시군별 분포!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충남경제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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